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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조선의 기록 문화
2000여 년 역사를 지녔던 고조선 사람들

에게는 과연 독자적인 문자가 있었을까?
그 시대에도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하고 살
았다면 설사 문자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에 상응하는 기록문화는 있지 않았을까?
1988년 경남 의창군 다호리(茶戶里) 고분
에서 기원전 1세기경으로 추정되는 청동기
와 철제 농구 및 제기와 칠기 등과 함께 출
토된‘다섯 자루 붓’은 중국 한나라 시대에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문자의 필사용 필기
구였다. 때문에 이들 붓은 두 나라 사이의
교역에 필요한 서류를 만드는 것으로 짐작
된다. 또 내몽고 자치구 옹우특기 석책산
유적, 요녕성 여대시의 윤가촌 유적 및 비
자와 고려채 유적, 함경북도 나진시 초도
유적, 평양시 남경 유적 등에서 출토된 질
그릇에는 부호들이 새겨져 있었다. 해서 이
들 부호들이 발전해 문자로 정착하지 않았
을까 짐작된다. 이들 몇몇 고고학 자료들과
유적들은 고조선 말기에 필묵을 사용한 기
록문화가 지방 곳곳에 널리 퍼져 있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고조선은 기록을 전담하는 신지(神誌)라
는 관직을 두었다. 당시 사람들은 기록을
담당하는 이를‘신지선인’(神誌仙人)이라
고 불렀다. 그리고 신지가 시적(詩的)으로
기록한 저술을〈신지비사(神誌秘詞)〉라고
했다. 선인은 고조선에서 종교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호칭이었다. 때문에 신지
선인은 기록관일 뿐만 아니라 종교 소임도
맡았던 인물로 이해된다. 문자를 다루는 사
람은 고대사회에서 대개 영향력을 지닌 지
식인이자 종교지도자였다. 조선 선조
(1583) 때에 평양의 법수교(法首橋) 밑에서
세 조각 난 비석이 발굴된 적이 있었다. 이
비석에 새겨진 문자는 중국과 인도의 문자
와 다른 것이어서 읽을 수가 없었다. 때문
에 이 문자를 단군 때 쓰던 신지문(神誌文)
으로 보는 이도 있다고〈평양지(平壤誌)〉
는 적고 있다. 현재 단군의 가르침을 적은
〈천부경(天符經)〉과〈삼일신고(三一神誥)〉
도 고조선의 신지가 단군의 가르침을 기록
한 것이라고 한다. 
일연은〈삼국유사〉권3의 흥법편‘보장

봉로 보덕이암’조목에서 고구려의 개소문
(盖蘇文)에 대해“〈신지비사〉의 서문에서
‘소문(蘇文) 대영홍(大英弘)이 서문과 함께
주석했다’고 했으며, 소문은 관직명이니

문헌으로 증명된다”고 했다. 또〈고려사〉
김위제열전(金謂 곢傳)에도 김위제가 (평
양) 천도를 주장하는 상소문을 숙종(肅宗)
에게 올리면서〈신지비사〉의 기록을 인용
하고 있다. 여기에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해야 한다[弘益人間]의 이념뿐만 아니라

“저울(대·추·꼬리)처럼 머리(極器)와 꼬
리의 자리가 균평(均平)해야 나라가 흥하
고 태평이 보장된다”는‘풍수지리’의‘균
평의 이념’까지 역설하고 있다. 나아가 조
선 전기의 용비어천가(제16장)에서조차도
이 기록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저
술은 조선시대까지 전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고조선의 기록관이 남긴〈신지비
사〉에는 고조선의 다양한 기록문화와 정제
된 철학사상과 그를 바탕으로 한 풍수지리
의 이념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조선의 가사로 알려진 유일한 글은 당

시의 가사 공후인(쏧퓙引, 또는 公無渡河
歌)이다. 이것은〈고려사〉권122 열전 35에
인용된“님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公無渡
河]/ 님은 결국 물을 건너시다[公竟渡河]/
물에 빠져 죽으시니[墮河而死]/ 장차 님아
이를 어찌할꼬[將갘公何]”라는 4행시이다.
이 가사는 기원전 4, 3세기에 흰 머리를 풀
어헤치고 손에 술병을 들고 세차게 흐르는
물을 건너려는 노인[白首狂夫]이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물 속에 뛰어들었다.
그의 아내가 공후(쏧퓙)라는 악기를 타며
지아비의 죽음을 슬퍼하며 노래를 마친 뒤
그녀도 강물에 몸을 던졌다. 이 장면을 본
낙랑군 조선현의 진졸(津卒) 곽리자고(쐆
里子高)가 아내인 여옥(麗玉)에게 이야기
하자 그녀가 공후를 타며 노래를 세상에
전했다고 한다. 〈고금주(古今注)〉의 편찬자
인 중국 진(晉)나라 혜제(惠帝; 291~307)
때의 최표(崔杓)는 이‘공후인’을 고조선
의 가사라고 했다. 가사의 구성이나 내용으
로 보아 고조선인들은 빼어난 감성과 숭고
한 미학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고조선’과‘마한’사이의‘위만조선’
〈삼국유사〉기이편 서두의‘고조선’과

‘마한’사이에는‘위만조선’조목이 자리
하고 있다. 일연은 서두를‘고조선’조목을
설정함으로써 고조선은 단군조선만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그
다음에‘위만조선’조목을 설정해 한민족
의 정체성 확립에 어려움을 주었다. 위만
(기원전 194~?)은 본디 연나라 사람이었
다. 이때에 노관(盧쐒)은 연(燕)왕으로 옛
연(燕)나라 땅을 다스리게 됐다. 하지만 얼
마 뒤에 한(漢)이 주위의 제후들을 시기해
제거에 나서자 연왕 노관은 미연에 화를
면하려고 한(漢)나라에 반항해 흉노 쪽으

로 도망을 했다. 때문에 연나라는 한나라
군대에 점령당하면서 일시에 혼란에 빠져
버렸다. 이 틈을 타서 위만은 천명의 무리
를 이끌고 망명해 패수(浿水)를 건너서 기
자조선의 왕인 기준(箕準)을 달래어 옛 빈
터[故空地]의 수비를 하겠다고 했다. 
기준왕은 위만을 믿고 박사(博士)를 삼

아 서쪽 가장자리 백리[西邊百里]의 땅을
봉해 주었다. 하지만 그는 망명의 무리들을
통솔하고 그들과 결탁해 세력을 확장했다.
하루는 위만이 기준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거짓으로 한나라 병사들이 십도(十道)로
쳐들어오니 자신이 성으로 들어가 왕을 호
위하겠다고 했다. 성에 들어간 그는 갑자기
군사를 몰아 기준왕을 쳐서 나라를 빼앗고
스스로 조선왕이라고 했다. 위만은‘신조
선’(위만조선)을 세우고 왕검성을 도읍으
로 삼고 사방을 정복해 영토를 넓혔다. 한
편 기준왕은 남쪽의 진국(굪國)으로 망명
해 한왕(韓王)이 됐다. 그렇다면 위만조선
을 세운 위만을 동이족의 범주 속에 넣어
우리의 역사 속에 편입시켜야 하는가? 과
연 일연은‘고조선’이후에서‘마한’까지

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삼국유사〉조목
속에‘위만조선’을 설정한 것일까? 아니면
‘위만조선’을 고조선을 계승한 신조선이
자 동이족의 일부로 본 것일까?
그런데 두계 이병도는 위만에 대해 그가

망명해 올 때 1)상투를 짜고 조선옷을 입었
고 2)요동방면에는 한인(漢人) 계통뿐만 아
니라 동호(東胡)·조선인 계통의 사람이
지리적으로 보아 많이 살았을 것이며, 혼란
한 틈을 타서 조선계 사람들이 본연의 자
세로 돌아가 집단적으로 모국(母國)에 들
어왔을 것이고, 3)준왕의 신임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순수한 외족(外族)이 아니었을
것이며, 4)위만조선 말기의 관직명이 조선
적(朝鮮的)이었고 응소(應 )가 위만조선
을 융적시(戎狄視)했다는 것 등에 근거해
위만은 패수 이북의 요동지방에 토착했던
조선인계의 연인(燕人)으로 보고 있다. 이
에 대해 이홍직은“위만이 처음에 망명해
올 때에 상투를 짜고 조선옷을 입고 왔다
는 것은 그가 연인(燕人)이기 때문에 조선
땅에 들어와서 정권을 잡기 위해 조선인
행세를 했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지 않을
까 한다”고 했다. 
위만은 고조선의 거수국인 기자조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거수국인 위만조선을

세운 연나라 사람이다. 때문에 위만조선이
고조선을 계승한 나라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연의‘위만조선’조
목 설정은 역사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일
부 국사학자들은 위만조선을 한국사의 일
부로 편입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일연은 왜
이‘위만조선’조목을 설정했을까? 알려진
것처럼 그는 고조선의 회복을 통해 몽골
치하에서 신음하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
보하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연은
서두의‘고조선’조목에 뒤이어‘위만조
선’조목을 덧붙이고 있다. 과연 이것을 어
떻게 해명해야 할까? 일연의 의식 속에서

‘위만조선’은 고조선을 계승한 나라로 이
해됐을까? 국내의 국사학자들 역시 이 문
제에 대해 명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오지
못하고 있다. 반면 고려 중기와 조선 초기
의 학자들은 오히려 단군을 부정하고 기자
를 한민족의 후예로 선양했다. 그들은 대체
왜 그랬을까?

3. 일연의 조목 설정 이유
일연의‘위만조선’조목 설정과 달리 조

선초기의 일부 유학자들은 오히려‘기자’
를 고조선을 이어 조선왕이 된 것으로 보
았다. 과연 기자조선을 고조선을 이은 왕조
로 볼 수 있겠는가? 그럴 수는 없을 것이
다. 〈상서대전(尙書大典)〉에 의하면“무왕
이 은나라를 멸하고 기자를 석방하자 기자
가 조선으로 도망갔다. 이에 무왕이 그를
조선후(候)로 봉했다”고 했다. 〈송미자세가
(宋微子世家)〉에는“무왕이 은나라를 멸하
고 기자를 방문해 안민(安民)의 도를 묻고
그를 조선에 봉했다”고 했다. 〈한서지리
지〉에는“은나라가 쇠하자 기자가 조선에
가서 예악(괋겦)을 가르쳐 범금팔조(犯禁
八條)를 행했다”고 적고 있다. 대부분의 국
사학자들은 이들 문헌 기록들을 연구 비판
하고 다른 사료들과 비료해 기자동래설을
부정하고 있다. 반면 이병도는 한씨조선(韓
氏朝鮮)설을 주장한다. 
그는“후한 왕부(王符)의〈잠부론(潛夫

걩)〉에는‘주나라 선(宣)왕 때 한후(韓候)
가 있었는데 연(燕)나라 근처에 있었다. 그
후 한의 서쪽에서도 성(姓)을 한(韓)이라
하더니 위만에게 망해 해중(海中)으로 옮
겨갔다’고 기록돼 있다며, 여기서 위만에
게 망한 것은 준(準)왕이니, 기자조선의 마
지막 왕 준의 성이 한(韓)씨임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조선왕조의 성은 기씨(箕氏)가
아니라 한씨(韓氏)이며 중국인이 아니라
한인(韓人)인 것이다. 후대에 가자를 한씨
의 먼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성인
(聖人)을 자기의 조상으로 함으로써 가문
(家門)을 빛내기 위함이었으며, 특히 기자

릉(箕子겓)이 생기고 기자묘(箕子廟)가 건
립된 것은 고려 때부터의 사대사상(事大思
想)에서 유래된 것이다”고 했다. 아마도 고
려 중엽에 와서 평양에 기자묘(箕子墓)를

찾아 묘사(廟祠)를 세웠다는 기록으로 보
아 이즈음부터 기자에 대한 숭배사상이 심
해진 것으로 짐작된다.     
지금도 평양시 기림리(箕林里)에는 기자

릉과 묘사(丁字閣)와 비석(重修記蹟碑) 등
의 유적이 있으며 이것들은 모두 고려와
조선 때 세워진 것이다. 기자묘는 고려 숙
종 7년(1102)에 무덤 형태[墳形]를 찾아
제사하고 성종과 고종 때 증축한 것이다.
그러나 후세에 내려와 봉묘(封墓)한 이 묘
가 과연 단군조선을 이어 조선왕이 됐다는
이른바 기자(箕子)의 묘인지에 대한 정확
한 근거도 없다. 기자의 후손 우평(友平)은
기(奇)씨의 조상이 됐고, 우직(友直)은 한
씨(韓氏)의 조상이 됐으며, 우량(友諒)은
선우(鮮于)씨의 조상이 됐다고 한다. 고려
중기 이후 생겨난 기자에 대한 사대사상에
대해 일연은 반감하고 고조선 역사의 정립
에 대해 남다른 생각을 지니고 있었을 것
으로 짐작된다. 그렇다면 단군조선만을 고
조선이라고 했던 일연은 왜‘고조선’뒤에
‘위만조선’조목을 설정했을까?

당시 일연은 일부 유자들에 의해 원(元)
나라에 의해 무너진 송(宋)나라의 조상인
기자가 선양되고 신봉되는 현실을 목격했
을 것이다. 이에 그는 원으로 대표되는 중

원의 나라들과 대등했던 단군 조선을 복원
시킴으로써 한민족의 자존심과 확보하고
자긍심을 확립하려고 했을 것이다. 이를 위
해 일연은 한족(漢族)의 조상이 세운 기자
조선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등장한 위만조
선에 대해 새롭게 발견했을 것이다. 더욱이
위만은 연나라 출신으로 고조선의 고토를
지배하면서 한족(漢族)과 맞서 싸우면서 한
(韓)민족과 깊은 유대감을 확보했을 것이
다. 일연은 바로 이 대목을 주목했을 것으
로 짐작된다. 때문에 일연은 기자는 인정할
수 없었지만 원나라로 대표되는 중원세력
에 맞선 연나라의 후예인 위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동질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위만
의 손자인 우거(右渠)왕은 중원세력으로 대
표되는 한나라에 의해 멸망당했다. 때문에
만리장성 바깥으로부터 시작되는 난하(
河) 이동지역에 뿌리를 둔 고조선을 복원하
고 그 이후의 공백을 메워 준 주체로서 위
만조선을 아우르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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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고영섭교수(동국대불교학과)

고조선의역사관남달랐던일연

기자사대사상에반감갖고서술

단군조선자긍심높이기위해

위만조선조목추가한일연스님

고조선에서는기록전담관직운용

신지선인은종교소임까지병행해

삼국유사인문학유행(遊궋) 

일연은‘삼국유사’로고려를살렸다

군위인각사일연문화제에서청중이어우러지는한장면. 일연스님의〈삼국유사〉저술에는민족자
긍심고취라는명분이있었다.

고조선에는독자적인‘문자’가있었을까?

※500개이상부터주문가능하며
원하는문구를새겨드립니다.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법과
문의

What is Buddha Cookie !!

법法과果
미국샌프란시스코에서1900년대초에처음사용된포춘쿠키는쿠키속하나하나에
행운의말또는운세가적힌쪽지(슬립지)가들어있어특별한이벤트로받아들여
지고있습니다. 기존의포춘쿠키를현대식과불교식으로재해석하여생활법구경, 
각종행사용도에맞는문구를넣어불교형으로탄생시킨것이‘법과(法果)’입니다.

법과 이벤트 (Event)

‘법과(法果)’속 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 합니다. 

‘법과(法果)’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법과(法果)’를 활용하여 시작되는 사찰 홍보·이벤트는
다른 어떤 유형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약속합니다.

법과 활용 (Use)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2,000여개의 곳이 포춘쿠키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션,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미디어로서의 역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청으로부터
검사, 통과 된 안심 먹거리 입니다.


